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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ENNE RUSSO
1991년 ‘빌라 유진(Villa Eugenie)’을 설립한 이후 무려 1,000번 가까이 쇼를 기획

한 에티엔 루소. 매 시즌 샤넬 쇼는 물론,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진공포장 모델부터 

드리스 반 노튼의 이끼 런웨이까지 최근 발표된 인상적인 쇼들은 모두 그의 솜씨다. 

내년 봄 패션쇼를 마친 후 모처럼 휴식을 즐기고 있는 루쏘와 대화를 나눴다.

VOGUE KOREA(이하 VK) 이번 패션 위크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무대들은 
모두 당신의 작품이다. ETIENNE RUSSO(이하 ER) 무척 신나는 시즌이었다. 
빌라 유진에서 담당한 모든 쇼가 각각의 개성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몇몇 순간들이 있다면, 톰 브라운과 준비한 퍼포먼스, 필립 플레인을 위해 만든 

심해 런웨이, 아르헨티나 아티스트가 수작업으로 제작한 드리스 반 노튼의 50m짜

리 카펫, 스케이트장을 점령한 겐조의 아바타, 라거펠트의 아이디어가 큰 역할을 한 

샤넬의 시위대, 실루엣에 신경 쓴 비오네, 혹은 조명이 돋보였던 랑방 등등. 정말이지 

끝없이 나열할 수 있다.

VK 모두 환상적이었다! 처음 패션쇼를 기획한 순간을 기억하나? ER 돌이켜보면 
아주 우연히 이 일을 시작했다. 사실 나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 ‘나무르 호텔 학교’에서 

공부했고, 스무 살부터는 브뤼셀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동시에 모델로도 활동했다. 

그러던 중, 80년대 초 파리의 클럽 팔라스와 비교될 만큼 끝내줬던 브뤼셀의 클럽 미

라노에서 일하면서 모든 게 시작됐다. 클럽 5주년 기념 파티를 내가 기획했는데, 앤

트워프 식스를 비롯해 당시 패션 스타들이 모두 모였다. 그런 뒤 1991년 드리스 반 

노튼이 파리 쇼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VK 그 이후 당신이 하는 일을 세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나? ER 해석하고, 창조하
고, 지휘하는 것!

VK 20년 넘게 지속되는 열정의 원천은 뭔가? ER 새로운 도전 덕분이다. 수년간 
함께하는 디자이너의 무대라도 늘 새롭다. 그러니 즐기지 않을 수 없다.

VK 혹시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쇼를 꼽을 수 있나? ER 1,000명 가까이 되는 자식 
가운데 몇 명만 꼽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꼭 골라야 하나? 그렇다면 41명의 모델

이 50년대 사무실 분위기를 재연한 2009년 가을 톰 브라운, 그리고 150m짜리 테

Chanel 2015 S/S Moncler Grenoble 2013 F/W

Dries Van Noten 2015 S/S

Kenzo Men 2015 S/S

Kenzo 2014 S/S Philipp Plein 2015 S/S

Corneliani Men 2014 F/W

Thom Browne Men 2015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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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을 준비한 드리스 반 노튼 50번째 쇼! 특히 반 노튼 쇼는 디자이너와 나의 오랜 

관계의 결실이었기에 더 의미 있었다. 그 밖에도 셀 수 없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지

만, 나는 회상이나 추억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에너지는 미래를 향한다. 

물론 내 생애 최고의 쇼는 아직 만들지 못했다!

VK 스케일이 큰 쇼를 자주 선보이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 ER 무엇보다 패션쇼 
주기가 짧아지는 게 가장 힘들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쇼를 기획해야 하기에 

도전 정신을 발휘하게 되지만, 가끔 광란의 상태가 되기도 한다. 또 패션쇼는 무대

에서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그래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 어렵다. 첫 

무대이자 유일한 무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VK 혹시 당신의 작업이 아닌 다른 무대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을 들 수 있나? ER 
실제로 눈물을 글썽이게 만들었던 95년 티에리 뮈글러 쇼! 뮈글러는 그야말로 새 시

대를 이끈 사람 중 한 명이다. 초기의 장 폴 고티에처럼. 패션 경계를 허무는 그의 놀

라운 퍼포먼스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리고 생전의 알렉산더 맥퀸, 또 라프 시몬스

가 최근 보여주는 창의적인 작업 역시 인상적이다.

VK 빌라 유진을 설립한 1991년의 패션계와 14년이 지난 지금의 패션계는 어떻게 
다른가? ER 최근 10년간 정말 많은 게 변했다. 매 시즌 각 도시에서 쇼를 발표하는 
브랜드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LVMH나 케어링 같은 초대형 패션 그룹들이 패션 비

즈니스에 좀더 밀접하게 관여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또 실시간 패션쇼 중계가 가능해졌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SNS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 최근 쇼 프로듀서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인스타그램 

모먼트’일 정도!

VK 패션 위크가 끝난 뒤에는 뭘 하며 지내나? ER 쇼 프로듀서에게 패션 위크는 
절대 끝나지 않는 일이다. 이미 디자이너들과 새 아이디어를 모색 중이다. 봄 컬렉

션을 준비하며 가을 쇼장에 대해 고민할 때도 있다. 물론 다른 작업도 있다. 디올 옴

므, 휴고 보스, 랑방 등의 아시아 패션쇼를 기획하거나, 멕시코의 박물관 개장을 함

께하거나, 뉴욕에서 아트 쇼를 열기도 한다.  패션뿐 아니라 보석, 향수, 와인, 사진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한다. 흥미롭고 영감을 주는 일이라면 뭐든 도전! 현재 참여하

는 프로젝트만 해도 무려 35가지. 물론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하하!

VK 이미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쇼 프
로듀서로서 다음 목표는 뭔가? ER 사
람들이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내가 만든 무대가 관객의 감정에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면!

VK 그렇다면 당신의 꿈의 무대는? 

ER 패션계는 상상력의 한계를 모른
다. 아직 그 끝이 어딘지, 또 누구도 도

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현대미술

부터, 연극 무대, 호텔 디자인, 영화 

제작 등 내 꿈을 펼칠 분야는 무궁무진

하다. 이 모든 것을 이용한다면 환상

적인 패션쇼가 완성되지 않을까? 좀더 

멀리 본다면, 언젠가 올림픽 개막식도 

기획하고 싶다.

Dries Van Noten 2014 S/S Moncler Grenoble 2014 F/W

Hexa By Kuho 2012 S/S

Lanvin 2010 S/S

Dior Homme 2014 S/S

Dries Van Noten 50th Show

Lanvin 2015 S/S

Thom Browne 2014 S/S

Kenzo 2015 S/S

Iris Van Herpen 2014 F/W

Etienne Russo


